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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일본 하위문화를 기반에 둔 남성 스트리트 패션의 흐름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현상에 영향을

미치며 성장하고 있는 네오-우라하라 패션의 변화와 특성 및 가치를 연구하고 현재 위치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연구방법으로 우라하라와 네오-우라하라 패션 고찰을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일본을 방

문하여 마켓 조사 및 스트리트 패션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5년에서부터 2018년 일본 남성잡지 분석

및 관련 문헌 등을 통해 이미지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 일본 스트리트 패션에 표현된 네오-우라하라 패션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네오-우라하라 패션은 디자이너 브랜드, 명품 브랜드, 해외 희귀 패션아이템, 

힙합스타일 등 다양한 스타일들이 함께 묶여 새로운 개성적 스타일의 포멀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표현되는데

이는 시대적 배경에 따른 예술‧음악‧문화 변화와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네오-우라

하라 패션은 하위문화 스타일에서 시작되었으나 대중매체의 확산과 문화 융합을 거치며 하위문화의 저항성

은 사라지고 다양한 패션을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변모하였으며 착장자 자신의 확립과 새로운 것에 대한 존

중 및 다양성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유연한 스타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네오-우라하라 패션의 특성으로는

첫째 소셜 네트워크로부터 성장하였으며 다양한 창작자와 브랜드들을 통해 상업화되었으며 독창성과 다양

한 스타일링을 보여준다. 둘째, 우라하라 지역의 패션산업은 개성과 희소성, 독창성 있는 스타일을 위한 셀프

프로덕션 구조로 발전하고 있으며 패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유행에 민감한 아마추어들 간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스트리트 패션을 생산해내고 있다. 셋째, 네오-우라하라 패션은 주류 동향의 고려보다

는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받아들여지는지에 집중하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윤 창출보다는 혁신적 독창성과 개성을 표출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작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오-우라하

라 패션은 더 이상 하위문화의 저항성을 내포한 하위문화 패션이 아닌 독창성과 자기정체성의 표현하는 일

본의 대표적 남성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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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문화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발전하고 소멸하며 

변화하고 있다. 이전의 문화는 역사적 시간의 흐

름과 사회의 변화, 사람들의 심리 변화에 따라 본

래의 의미를 바탕으로 변화하거나 그 대상에 따른 

의미를 새롭게 추가하게 된다. 변화하는 문화의 

속성은 하위문화(subculture, サブカルチャー)에서

도 나타난다. 하위문화는 다양한 국가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현재까지 획일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패션에서도 그 표현의 한계를 극

복하며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하위문화가 발달된 일본에서도 이러한 

문화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창조적 개발과 모방적 행동을 통해 전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혁신을 이룬 대표적인 나라(Bolton, 1993)

이다. 일본은 서양문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동양 

국가이며 전통적인 사상과 현대적이고 서양적인 가

치가 공존하는 곳(Park, 2009)으로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문화가 혼성모방의 형태로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위문화 패션을 대표하는 스트리트 

패션은 사회의 관념적이고 고정화된 스타일로부터 

자유로운 스타일로의 변화가 일어날 때 발생한다. 

스트리트 패션은 어느 시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된 

스타일들에 돌연 위화감을 느끼고, 그 부자유함으

로부터 피하려고 함으로써 생겨나는데(Lee, 2008), 

이러한 배경의 일본 스트리트 패션은 1980년대 후

반 이후부터 급속도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문화가 서양의 고급문화, 대중문화의 안

으로 스며들었던 것에 반하여 일본에서는 외래문

화를 다양한 영역으로 적극 수용하여 선별하고 통

합하여 새롭게 창조함으로써 서구 문호의 본질을 

초월하였다(Lee, 2012). 이 중 하위문화는 청소년

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다방면에서 성장한 대

표 문화이며 특히 패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

위문화 기반의 스타일로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발생한 우라하라(Urahara, 裏原) 패션은 2000년대 

중후반 다시 네오-우라하라(neo-urahara, ネオ-裏原) 

패션으로 발전하였다. 대부분의 일본 하위문화 패

션은 자극적이고 비주얼을 강조한 여성 중심으로 

분화되고 발전되었던 반면에 우라하라 패션은 기

성복을 중심으로 하는 남성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

로 시작하여 네오-우라하라 패션으로 성장하였다.

일본의 하위문화 패션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본의 하위문화 패

션을 주제로 하는 개괄적인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

었으나, 일본 하위문화 패션의 주요한 트렌드로 

반복되어 유행되는 확장된 우라하라 패션, 즉 네

오-우라하라 패션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체적으로 일본의 하위문화 스타일 

혹은 일본 패션에 대한 연구는 Yum(1999), Yum 

(2004)와 같이 1980, 1990년대 특정 시기의 연구에

서 그쳐 있거나 Chae(2004), Rhie(2017), Yoon(2007)

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패션이나 패션 소비에 대

한 내용의 비교 분석논문이 대부분이다. 

네오-우라하라 패션은 일본 하위문화를 기반에 

둔 남성 스트리트 패션의 흐름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는 스타일로, 1990년대와 2000

년대 중후반의 경계를 통해 발전하는 일본 남성 

패션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남성 스트리트 패션에 

표현되는 네오-우라하라 패션을 통해 그 변화와 

네오-우라하라 패션의 특성 및 현재 위치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문화적 현상에 영

향을 미치며 변화하고 있는 네오-우라하라 패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네오-우라하라 패션의 특성 

및 가치를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른 조건들

이 동일하다면 수용자들은 자국 대중문화 다음으

로 유사한 문화권에서 생산된 대중문화를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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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Straubhaar, 1991; Straubhaar, 2000)을 보인

다. 즉, 일본 스트리트 패션의 현재를 파악하고 이

에 대한 특성을 고찰하는 것은 일본 문화 및 패션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우리나라 패션 트렌드 및 

패션산업의 발전에 있어 필요한 요소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한 우라하

라 패션이 2010년 이후 다시 새로운 메가트렌드로

서 등장하여 스트리트 패션의 경향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으로서의 

우라하라 패션이 보다 확장되어 새로운 우라하라 

패션으로 진화되었다는 의미로서 이를 네오-우라

하라 패션으로 명명하였다. 네오-우라하라 패션이

라는 용어는 인터넷과 잡지 등에서 트렌드를 지칭

하는 단어로 산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 스트리트 패션의 주요한 영감이자 트

렌드로 자리 잡은 새로운 우라하라 패션의 산업

적·학술적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학문적 용어로서 네오-우라하라 패션의 개념적 정

의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하위

문화와 일본 하위문화 스타일, 우라하라 패션과 

네오-우라하라 패션의 개념 및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서적, 관련 기사, 인터넷 자료를 

통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네오-우라하라 패션 

고찰을 위해 200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자료 및 

관련 서적을 통한 문헌연구 하였으며, 인터넷 자

료 수집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실시하였다. 

2017년 일본을 방문하여 마켓 조사 및 스트리트 

패션 트렌드(street fashion trend)를 살펴보았다. 또

한 2015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발행된 일본의 

대표 남성잡지 �FINEBOYS�, �GRIND�, �MEN’S 

CLUB�, �MEN’S NON-NO� 및 WGSN 일본 스트

리트 패션 리포트, 유스 컬쳐 리포트(youth culture 

report), 트렌드 관련 문헌 등을 통해 관련 이미지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2015년 이후의 

잡지와 스트리트 패션 리포트를 연구자료 수집의 

대상으로 하고, 연구의 범위 또한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설정한 이유는 네오-우라하라가 실질적으

로 도쿄를 중심으로 나타난 것은 2000년대 중후반 

이후이나, 스트리트 패션이 트렌드를 통해 크게 

부각되고 네오-우라하라 패션이 도쿄에 한정되지 

않고 일본 남성패션에서 대중적으로 수용된 시기

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네오-우라하라 패션 시각 자료 수집은 2015년에서 

2018년에 해당하는 일본 대표 남성잡지 �FINEBOYS�, 

�GRIND�, �MEN’S CLUB�, �MEN’S NON-NO�와 핀

터레스트(www.pinterest.co.kr) 및 구글이미지(images. 

google.com)에서 진행하였으며, 이미지 수집의 주된 

키워드는 ‘japan street fashion’, ‘urahara fashion’, 

‘urahara kei’ 그리고 ‘japan mens fashion’을 활용하였다. 

네오-우라하라 패션을 키워드 검색에 있어서 배제한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neo-urahara’라는 용어가 

특정 스타일을 지칭하기보다는 새롭게 발전된 우라하

라의 스타일로 이해될 수 있어, 보다 포괄적인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urahara fashion’을 검색어로 활용하

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neo-urahara’라는 용어는 명문화되어 뚜렷하게 정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개념과 방식으로 산발적으

로 사용되어 왔기에 자료 수집을 위한 주된 검색 키워

드로는 배제하였다. 

우라하라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네오-우라

하라의 학술적 정의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메가 

트랜드로써의 네오-우라하라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상기 방식으로 일본 스트리트 패션인 네

오-우라하라 패션에 해당되는 시각자료 263장을 

추출하였다. 이는 패션 전공자 및 전문가 5인의 이

미지 검증을 통해 총 181장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실증자료는 연구 결과의 검증을 위한 기준 및 자

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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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하위문화와 일본

주류문화에 대비되는 비주류문화를 가리키는 

하위문화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정의할 때, 대다수

로 구성된 집단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소수 민족, 

동성애자, 젊은이 등 특수 집단 및 소수자들이 공

유하는 문화와 생활양식을 지칭한다. 본 개념은 

1950년대 후반 미국 사회학계에서 비행 청소년 연

구의 일환으로 처음 표면화되었다(Hebdige, 2012; 

Kim, 2001; Thornton, 1990). 미국 도시사회학에서 

국민 문화 내에 있는 인종이나 민족성에 기반 하

는 부분문화를 지적하는 기술적(技術的) 용어로 발

생했으며, 이에 원론적으로는 근대 서양의 모더니

티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대다수의 백인 남성들의 

집단문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Nanba, 

as cited in Chung, 2014). ‘하위(sub-)'라는 접두사가 

내포하듯이, 하위문화의 주체는 계급·인종·세대 등

의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나 소집단

이며, 사회 구조 안에서 ‘낮은’ 또는 ‘종속적인’ 위

치에 처해있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

다(Kim, 2016). 

하위문화는 기존의 개념과 같이 주류문화 혹은 

모(母)문화에 대한 문화적·정치적 저항이자 일탈

문화로 인식되는 한편, 기존 질서의 정당성과 주

류문화의 가치를 의심하는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

(Kim, 2016)로서 설명되기도 한다. 하위문화는 사

회를 지배적으로 구성하는 중심문화로부터 주변화

라는 공통된 맥락에 따라 범주화가 가능하지만, 

역사적인 과정이나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분화되어왔다. 과거 공론화 

되지 못하던 사회·문화적 또는 성적 소수자에 적

용되던 범주를 넘어 20세기 중엽에는 문화 담론의 

일부로, 또 모더니즘의 말기와 함께 찾아온 비주

류적 성향을 배척하기 보다는 ‘차이’로 긍정하는 

움직임을 통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즉, 하위문화

는 ‘낮은’ 또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문화가 아

니라 자기들만의 새로운 아이덴티티(identity)를 추

구하며, 언어·복장·외모·음악·행동방식 등에서 독

자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냄으로서 자신들의 소속감

과 연대감을 형성하고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구성

원들에게 집단적 결속감과 고유한 정체성을 제공

해주는 것이다(Lee, 1997; Yoon, 2012).

한편 일본의 하위문화에 대한 이해와 범주는 

기존의 영미(英美)적 시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

다. Chung(2014)은 일본 내 하위문화의 정의와 범

위에 있어 드러나는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초기 하위문화 연구의 시발은 소위 WASP 

(White Anglo-Saxon Protestant) 사회에 있어서 이민

자들이 포용되는 과정에서 복수문화주의가 출현하

고, 결국은 자본주의적 후기식민주의와 직결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상황이 대두되는 것에 있으나, 

이민자의 유입이라는 제도적인 구도가 결여되어 

있던 일본에서 민족주의에 기원한 하위문화의 연

구가 활성화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

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하위문화의 대척점에 위치

하는 주류문화를 ‘학교나 정부가 인정하는 것, 국

가가 시민을 양성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양’으로 정의하며, 이에 대항하는 청년문화, 기

존 권위가 인정하지 않는 문화를 폭 넓게 하위문

화 혹은 부분문화로 일컫는 경향이 있다(Kanose, 

as cited in Chung, 2014). 

McKnight(2010)는 하위문화를 이해하는 일본과 

서구의 양자 간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 후자는 

사회 계급적 관점과 주변자적 위치에서 주로 정의

되는 반면 일본의 하위문화는 문화매체적 표현의 

관습을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로 정의됨을 강조

한다. 일본 내의 하위문화에 대한 연구 역시 사회

학적 접근과 더불어 연구범위에 있어서 미디어를 

비롯한 대중문화로서의 하위문화, 지역문화로서의 

하위문화, 패션, 특수 장르의 음악, 오락영화,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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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잡지 등을 포함한다. 나아가 광범위한 문화

사회학적 분류를 위해 사용되었던 ‘하위문화’라는 

단어가 일본 내의 특수한 분야를 한정하여 지칭하

는 용법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난바 코우지(Nanba  

Koji)는 본인의 저서(Nanba, as cited in Chung, 

2014)인「族の系譜学」에서 일본 하위문화의 협의

를 설명하는데 있어 ‘오타쿠’라는 하위문화집단을 

예로 인용하면서 하위문화를 ‘서로 깊이 연관된 

한 무리의 매체문화를 탐닉하는 사람들의 총칭이

자 일련의 마니아(mania)로서의 팬 층을 중심으로 

한 양식화한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미디어에 등장

하는 콘텐츠(contents)’로 지칭한다. Chung(2014)이 

일본 내에서 유행하는 ‘하위문화’라는 단어의 어

의를 특징적 패션과 집단행동을 통해 차별화를 시

도하는 다양한 청년(若者, 젊은이)문화에 보다 가

깝다고 강조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떠올리면 사회의 중

요성이 강한 민족, 합리적인 민족, 추상적인 이론

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고 인생을 사는 차가운 사

람들로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일본 사회는 오히려 

항상 합리적이지만은 않은 감성적이고 개인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일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개인적인 면과 공식적으로 보이는 면을 갖

추도록 교육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이

중적인 면이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 

드러난다(Nancy, as cited in Park, 2009).

2. 일본 하위문화 스타일 

하위문화는 전체적 문화로부터 상대적으로 구별

되는 독자성을 가지는 문화이다. 때문에 이 문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지배 문화 속에서는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Yang & Yun, 2007)

을 하며, 심리적인 지주(支柱) 구실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동시에 다양한 서브컬쳐의 존재는 문화의 

획일화를 방지하고 문화에 동태성과 활력을 불어넣

는 작용을 한다(Kim, 2014).

이러한 하위문화의 구성원은 모문화(母文化) 혹

은 주류문화와 구별되는 경험과 스타일을 공유하

는데, 특히 스타일은 하위문화 정체성의 중심이며 

의복과 장식은 멤버쉽(membership)의 가시적인 상

징으로 작용한다(Yim, 2013). 하위문화 스타일은 

특정 집단이 사용하는 의상·외모·의례·행위·음악

이 집단의 상호경험을 아우르는 공동체적 통합을 

이루는 복식 요소의 시각적 혼합으로, 집단의 구

성원들 사이에 규범화 과정을 거쳐 스타일 자체가 

공동체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행위로 의미화된

다(Kwon, 2008). 시각적이고 물질적인 문화이며 동

시에 이데올로기(ideology)를 표현하는 하위문화 

스타일은 집단의 존재와 응집력을 표현하는 효과

적인 방법으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자 특정 하

위문화를 설명하는 수단이다. 하위문화 스타일은 

종종 규범과 이상에 대립되며,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의 하위문화에 대한 인식에 따라 규정

된다(Yim, 2013). 또한 시간의 흐름에 반응하여, 지

금 하위문화 스타일로 간주되는 것이 시간이 흐르

면서 사회 규범화 될 수 있다(Gelder & Thornton, 

1997).

하위문화 스타일은 형성 당시에는 저항의식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기괴하고도 독특한 스

타일을 저항의 수단으로 채택하고, 일정 기간 고

유의 스타일을 표출하는 경향을 유지한다(Yim, 

2013).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래의 정체성은 

다른 스타일과의 조합과 변형을 통해 수정되고, 

새로운 하위문화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20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속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미디

어와 대중매체 그리고 소비적인 패션시스템 안에

서 상품으로서 전환되어 빠르게 전파된다.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장 폴 고띠에(Jean 

Paul Gaultier) 등과 같은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한 차용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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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하위문화 스타일로 위시되는 스트리트 스타

일은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고 생성해내는 패션

시스템 내의 신선한 영감으로 작용하며 재해석되

고 있다. 

현시대 일본의 하위문화를 살펴보는데 있어 연

구자들은 오늘날 일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긴밀하고 복잡한 관

계를 간과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다. 1990년대 중반 

이래로 일본의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과 이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경험하며, 동시에 증가하는 

중년 자살비율, 높은 이혼률과 낮은 출산률 등의 

사회적 요인의 영향은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의 붕

괴로 이어졌다. 일본 문화의 주요한 개념으로 여겨

지던 가족이나 회사 등 소속집단의 정체성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을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

으며, 규범의 붕괴와 충격을 반영하여 청년집단의 

태도는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Kawamura(2012)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위기로 인한 변

화는 상업적 측면을 포함하는 매력적인 스타일의 

발생으로 이어졌다. 청년들은 규범과 기준을 배제

한 하위문화 스타일로서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스트리트 패션을 선보였으며, 이것은 마치 무엇이 

패셔너블하고 무엇이 미적인가에 대한 기존의 관

념을 재정의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도전과도 같

았음을 서술했다. 선행연구(Chung, 2014; Kawamura, 

2006a; Kawamura, 2012; McKnight, 2010; Park, 2009; 

Park, 2011)를 통한 현대 일본의 대표적인 하위문

화 집단과 스타일은 갸루(Gyaru), 로리타(Lolita), 우

라하라, 코스프레(Cosplay), 오타쿠(Otaku), 바이키

(Bikies), 아게조(Age-jo), 모리 걸(Mori Girl), 이모

(Emo)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집단 안에서도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 스타일적 특성에 따라 세부

적으로 분류되고 있다.

Kawamura(2012)는 오늘날 일본의 청년 하위문

화는 스타일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 정의되며, 

장소가 집단과 문화의 형성 그리고 정체성을 강화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특히 도쿄의 하위문화는 

구역에 따라 각각 다른 규범이 존재하며, 청년들

이 수행하는 역할은 장소에 내재된 하위문화 집단

의 규범에 따라 분화된다. 따라서 특정 룩과 스타

일을 동반하는 하위문화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되고 전파된다. 예를 들어 술집과 유흥업소가 

많은 신주쿠(Shinjuku)는 일탈적인 지역적 특성을 

배경으로 술집종업원(bar hostess)으로 일하는 여성

들의 집단인 아게죠(Age-jo)가 하나의 직업적 특성

을 중심으로 하위문화집단을 형성하게 된다. 아게

(Age)는 나비를 의미하는 일본어 아게하(あげは, 

Ageha)에서 비롯되었으며 죠(じょ, jo)는 여성을 뜻

한다. 유흥업소에서 근무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게죠들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이라는 이미

지와 더불어 ‘밝고 예쁘고 행복하고 돈이 많아 보

이는 이미지’로 여겨지게 되며, 이들의 스타일은 

지역 및 직업에 따른 정체성은 약화되고 이미지이

자 상징으로 기호화되어 집단 외부의 다른 여성들

에게 전파되는데, 아게죠를 대상으로 출간한 잡지 

�Koakuma-ageha� 등은 그 매개가 되기도 했다

(Kawamura, 2012). 

3. 스트리트 패션으로서의 우라하라

일본의 하위문화는 영미(英美)의 하위문화 발생

배경인 특정한 사상과 정치적인 주장보다는 하위문

화의 외향적 특징만을 중시하고, 이미지화하여 시각

적이고 자극적인 것이 강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Park, 

2009).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패션은 스트리트 패션

이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스트리

트 패션이 생성(Yum, 2004)되었으며, Ko(2009)에 따

르면 일본 도쿄(東京)의 스트리트 패션은 국제적인 

매스컴을 타고 패션트렌드를 이끄는 영역이었다. 특

히 1980년대 말기 도쿄 시부야(Shibuya)에서 유래한 

캐주얼 패션인 시부카주(Sibukaju)를 포함하여 여고

생 스타일의 고갸루(Kogyaru) 등이 유행하면서 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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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와 하라주쿠(Harajuku)는 최신 유행을 선도하는 지

역으로 인기가 높았다. 이 지역이 코스튬 중심의 10

대 코스프레 패션으로 유명한 것에 반하여 우라하라

(Ura Hara) 지역은 2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일본 스트

리트 패션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패션으로 특징되어지며 우라하라 패션으로 발전하

였다(Kawamura, 2012).

우라하라는 일본어 ‘뒤’라는 뜻의 ‘우라(うら)’

와 하라주쿠의 ‘하라’가 결합되어 생긴 용어로 하

라주쿠 패션의 중심인 다케시다 도오리(Takeshita 

street) 뒤쪽 거리를 의미한다(Kawamura, 2006a). 

1990년대 후반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한 우라하라 

패션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패션 스타일로 

일본의 고유하고 스타일리쉬한 스트리트 패션을 

지칭하는데 주로 중고가의 남성복을 중심으로 하

는 스트리트 패션, 빈티지 패션, 스케이터 패션, 힙

합 패션, 유러피안 풍의 캐주얼 패션 스타일로 나

타난다(Ahn, 2013). 기존의 우라하라 패션 문화는 

스케이트 보드, 힙합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브

랜드 베이딩 에이프(A Bathing Ape)와 사일라스 앤

드 마리아(Silas & Maria)와 같은 트렌디한 스트리

트 패션 스토어들과 편집샵들이 위치하며 이를 중

심으로 1990년대 우라하라 패션이 본격적으로 지

칭되기 시작하였다(Shelton, 2012).

우라하라 패션은 일본의 하위문화에서 생성된 

여성 패션중심의 캐릭터 코스튬과는 또 다른 남성 

패션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스타일을 형성하였다

(Kawamura, 2012).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일본의 패

션은 타 문화에 비하여 매우 독창적으로 파형과 

융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컬렉션과 같은 하이

앤드 패션뿐만이 아닌 대중적 패션에서도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라하라 패션은 크게 

언더그라운드 스트리트 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으

나 사실은 다양한 스타일이 종합적으로 복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대중적이기보다는 디자이너의 개

성이 표현된 스트리트 패션이나 빈티지 패션, 하

이패션을 모방하는 등의 일반적이지 않은 패션 조

합을 지칭한다. <Figure 1>과 같이 서구 특히 미국

의 스포츠 캐주얼 패션의 다양한 아이템을 조합하

여 레이어링 방식으로 착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우라하라 패션은 개

인이 자신만의 개성과 오리지널리티에 중점을 두

고 자유로운 스타일을 구현한 것이다. Mead(2002)

는 우라하라 지역을 청년들의 매력적인 휴양지로 

지칭하며 우라하라 패션은 도쿄를 넘어서 일본 전

역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우라하라 패션

은 여유로운 핏의 블루진과 레이어드 시킨 아웃핏

이 대표적이며 언더커버(Undercover), 베이딩 에이

프, 구찌(Gucci), 프라다(Prada)와 같은 브랜드들과 

빈티지 구제 의류들의 조합이 공존하는 스타일이

다. 특히 자신만의 희소성을 추구하는 우라하라 

패션 소비자들은 브랜드 혹은 레이블을 중시하기

보다는 개성추구와 함께 다른 사람들의 패션리더

가 되기를 희망한다. 

하위문화인 스트리트 패션은 거리에서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스타일로 주로 젊은이들

의 스타일을 말하는데, 고급·대중·하위문화 스타일 

모두의 일부분은 각기 다른 스트리트 스타일의 형

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스트리트 스타일과 하위문

화 스타일은 외적으로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스트

리트 스타일과 하위문화 스타일의 가장 큰 차이점

은 스트리트 스타일은 하위문화 고유의 저항의 가

치를 공유하지 않는 의복 스타일이라는 점이다

(Park, 2009).

스트리트 패션은 현대 패션의 다양한 카테고리 

안에서도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스타일로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다양하게 등장한다. 급속도

로 변화하는 트렌드와 새로운 문화현상 속에서 일

본의 우라하라 패션은 하위문화, 일본의 전통문화 

등의 영향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은 일본 밖으로 퍼져나가

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적인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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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언더커버의 타카하시 준(Takahashi Jun), 케이

타 마루야마(Keita Maruyama)와 신이치로 아라카

와(Shinichiro Arakawa)와 같은 스트리트 문화를 대

변하는 동시에 10대들의 추앙을 받는 젊은 디자이

너들은 2년마다 열리는 파리 패션 컬렉션에 참여

하며 일본 스트리트 패션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Skov, 1996; Skov, 2005).

특히 우라하라 패션에서 보이는 자유로운 착장

법은 다양한 스타일의 레이어링으로 표현되며 일

본식 착장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Kim(1998)은 일

본 패션의 레이어드 룩은 몸에 감싸 여러 겹을 겹

쳐입는 양식으로 외형적으로는 현대적 서양복식의 

틀을 따르고 있으나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내적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일본 패션에서의 레이

어드 룩과 프리사이즈 의상은 매우 현대적이고 누

구나 착용 가능하나 착용자의 내재적 성격에 기반

하여 여러 다양한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과거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화된 문

물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본의 것과 

융합하여 새롭게 만들어내었던 역사와도 관계가 

있다. 

우라하라 패션은 정형화되고 형식적인 서구 복

식의 레이어링에서 탈피하여 착장자 개성과 자유

를 표현하는 형태의 스타일링을 취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독창적 스트리트 패션인 우라하라 패션은 

디자이너 타카하시가 도쿄 컬렉션에 우라하라 패

션 풍을 선보이면서 일본 스트리트 패션을 세계에 

알리고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타카하시가 2003년 

S/S부터 파리컬렉션에 진출하게 된 계기를 만들기

도 하였다(Figure 2). 

음악 프로듀서이자 아티스트로 유명한 ‘후지와라 

히로시(Fujiwara Hiroshi)’는 스트리트 패션을 대표

하는 인사로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서 우라

하라 패션을 트렌드로 이끌었다(Kawamura, 2006a). 

후지와라 히로시는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 패

션 산업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화된 스트리트 패션

으로서의 네오-우라하라 패션을 발전시켰다(Figure 

3). 그러나 우라하라 패션은 대체적으로 전문적인 

패션산업 시스템과 디자이너로부터 유행을 창출시

키기 보다는 거리의 젊은이들로부터 형성되었으며 

이는 소비자 주도형의 패션 형태로 움직였다.

Ⅲ. 네오-우라하라 패션의 고찰

개인의 표현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일본 사회 속

에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의 개인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고 표면화되어 가고 있다(Kim, 2003). 

Figure 1. 우라하라 패션. 
From Tokyo Street Snaps. (2012). 

http://tokyofashion.com

Figure 2.  타카하시 
2003 FW.

From Vogue.(2003). 
https://www.vogue.com 

Figure 3. 후지와라 히로시와 
나이키와의 업. 

From EDWMNS. (2002). 
http://www.limiteditionswmn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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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우라하라 패션은 젊은이들의 대표적인 하위문

화 스타일의 상징이었다. 이후 우라하라 패션은 대

중화를 거치며 변모함에 따라 하위문화에 내재된 

정신적 부분은 사라지고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고 

개인의 특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외적 스타일 

중심의 네오-우라하라 패션으로 발전하였다.

일본 하위문화 전반에 대한 문헌 분석을 위해서 

Kersten(1993), Kim(2003), Kwon(2008), McKnight(2010), 

Murakami et al.(2005), Park(2011), Skov(1996), Chung 

(2014) 등의 연구를 활용하였으며 일본 스트리트 패션

을 위한 문헌 분석을 위해서 Azuma(2002), Godoy 

(2007), Jiratanatiteenun et al.(2012), Kawamura(2006a), 

Kawamura(2006b), Kawamura(2010a), Kawamura(2010b), 

Kawamura(2012), Lee(2008), Podlasov and O’HALLORAN 

(2013), Toshiko et al.(2007), Yoon(2007)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문헌 및 실증적 자료를 통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네오-우라하라 패션의 발생 및 배경

1990년대에 발생한 우라하라 패션은 매우 독립

적이고 개성을 표출하며 기존의 것에 반하는 특성

을 가진 일본의 대표적 하위문화 기반의 스트리트 

패션이다. 이러한 우라하라 패션은 패션시스템의 

변화에 순응하고 트렌드를 반영하며 일본 전역으

로 대중화되면서 2000년대 중후반에 네오-우라하

라 패션으로 다시 나타나며 2010년 중반 이후 스

트리트 패션 트렌드를 통해 크게 유행된다(Kim, 

2016). 네오-우라하라 패션은 디자이너 브랜드, 명

품 브랜드, 해외 희귀 패션아이템, 힙합스타일 등 

다양한 스타일들이 함께 묶여 새로운 개성적 스타

일로 표현되었다. 이는 자신만의 것, 나만의 것을 

추구하는 커스터마이즈(customize)의 확산과 함께 

자신의 존재감을 타인과의 관계로 확인(Yum, 2004)

하는 소비자들의 방향 전환이 크게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 유행하였던 우라하라 패션이 스포츠

웨어 중심이었다면 네오-우라하라 패션은 좀 더 

포멀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표현된다. 이는 다양한 

문화를 포괄하는 우라하라 스타일이 시대적 배경

에 따른 예술‧음악‧문화 변화와 사회 현상을 반영

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셀렉트 샵(select 

shop)의 확장과 패션 브랜드들의 협업(콜라보레이

션) 열풍, SPA(speciali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브랜드들의 성장은 네오-우라하라 패션이 

보다 브랜드를 중심으로 개성화 되어가는 요인으

로 분석된다. 기존 우라하라 패션에서 우라의 의

미가 ‘뒤, 뒤편’의 의미였다면 네오-우라하라 패션

에서의 우라의 의미는 ‘내재되어(뒷면) 나타나는 

개성적 스타일’로 해석 가능하다. 

이와 함께 2000년대 중반 단정하고 댄디한 ‘오

빠스타일(兄系)’ <Figure 4>가 유행하면서 네오-우

라하라 패션은 과거 스포티한 스타일에서 뉴욕 스

트리트 패션과 같은 포멀 스타일로의 변화를 이룬

다. 해외 스타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일본 청년

들은 2000년대 이후 스키니 핏의 유행을 따라 헐

렁한 배기 스타일의 팬츠에서 점차 슬림한 핏을 

추구함에 따라 전체적인 실루엣 변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실루엣의 변화와 댄디한 오빠스타일의 유

행은 스포츠 스니커즈의 착용과 더불어 구두와 로

퍼 착용을 유행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네오-우라하라 패션이 변모하여 발생하

게 된 배경에는 독창성 추구, 자기정체성의 표현, 

획일화에 대한 저항과 함께 브랜드를 중시하는 문

화가 있다. 일본 청년들의 소비는 미래에 얽매이

지 않으며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쪽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자유로운 소비로 이어지고 있

다(Kawamura, 2012). 일본은 과거에 비하여 많은 

문화적 변화를 이루었으나 소속감을 위한 유니폼 

착용에 있어서만큼은 이를 전통으로 인식하여 많

은 변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는 청년들이 유니

폼 착용 문화에 있어서 많은 거부감을 표현하는 

원인이며 개성 추구의 욕구를 강화하는 요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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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다. 

일본에서는 청년들의 개인적인 개성이 강해서 

패션 컬렉션에서 유행이 시작하기보다는 거리에서 

시작하여 주류 패션으로 흐르는 것으로 유명(Park, 

2009)하다. 네오-우라하라 패션 역시 스트리트 패

션과 브랜드뿐만이 아닌 다양한 패션 아이템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구현된다(Figure 5). 이

러한 편견 없는 네오-우라하라 패션은 다양성과 

유연성의 조화를 중시하는 일본 전통 문화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H&M과 같은 서구 SPA 브

랜드들의 일본 진출은 당시 유행하였던 브랜드 간 

협업을 통해 명품 브랜드 상품에 대한 청년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글로벌 트렌드를 빠

르고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면서 네오-우

라하라 패션의 대표 특성인 착장방식의 폭을 광범

위하게 확장하였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전달 및 수집을 선호하며 패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청년세대들은 자신 중심만이 아닌 새롭고 트

렌디한 것에 대한 관심도 강하게 갖고 있다. 네오-

우라하라 패션에서 개성 있는 문화의 선호와 조합

은 타인들이 소유하지 않은 취향에 대한 획득의 

의미와 함께 유연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자기 만족

감을 충족시킨다. 이러한 자기 만족감은 단순히 

자신의 개성적 스타일 확립에 멈추지 않고 주변을 

향해 자신의 패션을 발산하고 전파하는 것까지 포

함한다. 

즉 네오-우라하라 패션은 하위문화 스타일에서 

시작되었으나 대중매체의 확산과 문화 융합을 거

치며 하위문화의 저항성은 사라지고 다양한 각도

의 패션을 조화시키는 사고방식의 일환으로 변모

하였다. 또한 착장자 자신의 확립과 함께 새로운 

것에 대한 존중 및 다양성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유연한 스타일로 발전하였다. <Figure 6>과 같이 포

멀 수트와 스포츠 저지 티셔츠, 파나마 햇(panama 

hat), 키치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자수 구두 등 

다양한 아이템들과의 조화를 통해 창조적이고 유

연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2. 네오-우라하라 패션의 특성 

스트리트 패션인 네오-우라하라 패션은 소셜 네

트워크로부터 성장하였다. 이는 개인들의 취향을 

통해 발전한 스타일로 유행하였고 다양한 창작자

와 브랜드들을 통해 상업화되었다. 네오-우라하라 

패션은 패션 전문가 집단의 구성이 아닌 패션을 좋

아하는 연예인, 전문가, 일반인 등 다양한 직업군으

로 나타난다(Kawamura, 2012). 네오-우라하라 스타

일링은 패션적인 지식을 요하지 않으며 독창성과 

전문적 직업에 따라 다양하게 네오-우라하라 패션

Figure 4. 오빠스타일(兄系). 
From Ahn. (2013).

http://imarx.blog.me

Figure 5. 다양한 
패션아이템들의 조화. 

From Streetsnap.jp. (2014). 
http://streetsnap.jp

Figure 6. 스포츠와 포멀 아이템의 유연한 스타일링. 
From GRIND. (2017b). pp.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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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타일링이 생산된다. 이는 사실상 자신만을 위

한 스타일링에서부터 시작되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된다. 이렇듯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은 아

니나 아이템간의 스타일링을 통해 자신만의 것을 

창조하며 스타일링에 추가적인 요소를 발견해 넣

는 것이 네오-우라하라 패션의 기본 철학이다.

네오-우라하라 패션의 주된 특징인 개성적 스타

일링은 일본 패션산업계에 새로운 패션 비즈니스 

모델로 부각되고 있으며, 패션이 더 이상 훈련된 

디자이너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개념

으로 인식되고 있다(Kawamura, 2006a). 창의적인 

착장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패션을 선도

하고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는 스트리트 패션에 

중심을 둔 네오-우라하라 패션 전파의 원동력이다. 

또한 브랜드 중시의 청년 소비문화는 패션 브랜드 

산업과 연계하여 스트리트 패션의 상향화를 이루

고 있다.

도쿄 우라하라 지역은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은 

부티크와 쇼룸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

의 주류 패션 산업의 유행 관문이라고 알려져 있

다. 우라하라 지역의 문화는 여전히 주변부적 성격

을 지니고 있어 주류와는 구별되는 언더그라운드

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주로 고객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전해진

다. 일본의 주요 상업 패션 지역인 긴자(Ginza)나 

오모테산도(Omotesando)와 달리 투자 및 개발을 위

한 특별한 전략은 없으나, 우라하라 지역의 패션산

업은 신진패션전문가(semi-professional designers)들

이 디자인한 소규모 브랜드와 그래픽디자이너 혹

은 직물 디자이너 같은 아티스트들의 제품을 판매

하는 편집샵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브랜드, 

상점, 아티스트 간의 패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Kawamura, 2006a).

이는 개성 있고 희소성, 독창성 있는 스타일을 

위한 셀프 프로덕션의 일환으로 나타나며 비전문

가의 전문화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보인

다. 패션 전문가가 아니지만 유행에 민감한 아마

추어들 간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스트리트 패션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들은 네오-우

라하라 패션의 소비자와 생산자, 전문가와 비전문

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그 경계는 무너지

고 있다(Kojima, as cited in Kawamura, 2006a). 과거 

우라하라 패션이 개인적 스타일링에 국한되었던 

반면 네오-우라하라 패션은 소셜 네트워크와 협업

을 통해 트렌드를 형성하고 대중성을 가진 패션으

로 확장되고 있다. 개인과 개인의 협업뿐만이 아

닌 개인과 브랜드 간의 패션 작업을 통해 다양한 

규모의 패션으로 성장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네오-우라하라 패션은 조

직화된 산업으로 발달되었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우

나 소셜 네트워크와 많은 매니아 층을 형성하며 

대중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코지마 켄슈케(Kojima 

Kensuke)의 분석(Kojima, as cited in Kawamura, 

2006a)에 따르면 소규모 협업 구성의 네오-우라하

라 패션의 산업적 특징으로는 첫째, 시즌별/연도별 

예산 혹은 판매전략 등의 사업적인 조직 구조가 

뚜렷하지 않다. 이는 브랜드 협업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기업화된 조직이 아닌 개인 혹은 프로

젝트로 구성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

다. 둘째, 제조나 실제 제조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생산의 많은 시간이 기획과 상품화에 투

자되며, 이 품목들은 소량으로 판매된다. 이는 희

소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네오-우라하라 패션의 특

징으로 인한 것으로 세분화된 스타일링에 적합한 

것이나, 패션 산업 내 대중화에 있어서는 한계를 

지닌다. 셋째, 네오-우라하라 패션은 주류 동향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받아들여지는지에 집중하며, 

소속된 하위문화 집단 혹은 사회 집단 내의 경향

에 보다 민감하다. 이렇게 구성되는 소규모 네오-

우라하라 패션 산업에서 생산자 겸 소비자들이 가

장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윤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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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혁신적 독창성과 개성의 표출이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작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 다각화된 스타일의 공존이며 다변

화된 라이프 스타일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들에게 창조적 패션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다. 네오-우라하라 패션은 전혀 다른 스타일들의 

나열과 조합으로 구성되어 나타나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것들의 발생보다는 진화되는 스트리트 감

성의 조합을 의상에서 표현하고 개성으로 표출하

며 착장자의 패션 가치관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

는 일본 특유의 레이어링 방식을 통해 더 부각된

다(Figure 7-10). 

1990년대 남성 스트리트 패션 기반으로 나타난 

우라하라 패션에서 발전한 네오-우라하라 패션의 

특성 비교는 <Table 1>과 같다. 

Ⅳ. 결 론

시대 흐름 속에서 문화는 그 의미 변화를 보이

`

Figure 7. 네오-우라하라 패션 1. 
From GRIND. (2017a). 

front cover page.

Figure 8. 네오-우라하라 
패션 일러스트. 

From Men’s Nonno. 
(2017b). p. 197.

Figure 9. 네오-우라하라 
패션 2. 

From Men’s Nonno. 
(2017a). p. 59.

Figure 10. 네오-우라하라 
패션 3. 

From GRIND. 
(2018). p. 48.

Table 1. 우라하라 패션과 네오-우라하라 패션 특성 비교.

구분 우라하라 패션 네오-우라하라 패션

발생

- 1990년대

- 저항적 하위문화를 바탕으로 발생

- 반 패션을 추구

- 2000년대 중후반 발생하여 2010년 중반 이후 

큰 트랜드를 형성

- 우라하라 패션의 변모

- 하위문화적 저항성 약화

스타일 특성

- 1990년대 미국 스포츠웨어와 캐주얼웨어 스타일링 

기반 

- 힙합패션, 스케이트 보더 패션

- 여유로운 핏

- 댄디룩

- 레이어드 룩을 통한 멀티 스타일링

- 빈티지에서부터 하이앤드 브랜드까지 다양한 

코디네이션

- 슬림 핏

산업적 특성 - 개인별 혹은 소규모 편집샵 중심 - 소규모 협업 및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한 확장

⇩

공통점

- 일본 전통 착장방식인 레이어드 방식을 통한 스타일링

- 대중 속 개성표출과 함께 일본 스트리트패션만의 희소성, 독창적 패션 가치 추구

- 셀프 스타일링 혹은 셀프 프로덕션을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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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발전하고 있으며 하위문화 또한 그러하다. 하

위문화가 다각도로 발달한 일본의 경우 타 문화에 

비하여 매우 독창적으로 파형과 융합을 보여주고 

있으며 패션에 있어서 더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1990년대 하위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일본 고

유의 남성 스트리트 패션인 우라하라 패션은 2000

년대 중후반 네오-우라하라 패션으로 변모하여 

2010년 중반 이후 다시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 

네오-우라하라 패션은 일본 하위문화를 기반에 둔 

일본 남성 스트리트 패션의 흐름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스타일임에도 불

구하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 남성 스트리트 패

션에 표현되는 네오-우라하라 패션을 통해 그 변

화와 네오-우라하라 패션의 특성 및 현재 위치를 

살펴보았다. 이는 스트리트 패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변화된 현대 패션의 특성 및 가치를 연

구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기 우라하라 패션이 대표적인 하위문화 스타

일의 상징이었다면 네오-우라하라 패션은 대중화

를 거치며 변모함에 따라 하위문화에 내재된 정신

적 부분은 사라지고 개인의 특성을 표현하는 수단

으로써 외적 스타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디자이

너 브랜드, 명품 브랜드, 해외 희귀 패션아이템, 힙

합스타일 등 다양한 스타일들이 함께 묶여 새로운 

개성적 스타일로 표현되는 네오-우라하라 패션은 

포멀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표현되는데 이는 다양

한 문화를 포괄하는 우라하라 스타일이 시대적 배

경에 따른 예술‧음악‧문화 변화와 사회 현상을 반

영하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패션 브랜드들

의 협업과 SPA 브랜드들의 성장, 셀렉트 샵의 확

장은 네오-우라하라 패션이 보다 브랜드를 중심으

로 개성화 되어가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네오-우라

하라 패션은 하위문화 스타일에서 시작되었으나 

대중매체의 확산과 문화 융합을 거치며 하위문화

의 저항성은 사라지고 다양한 패션을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변모하였으며 착장자 자신의 확립과 새

로운 것에 대한 존중 및 다양성과의 조화를 중시

하는 유연한 스타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네오-우라하라 패션의 특성은 첫째, 소

셜 네트워크로부터 성장하였으며 다양한 창작자와 

브랜드들을 통해 상업화되었다. 스트리트 패션인 

네오-우라하라 패션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지 않

으며 독창성과 다양한 스타일링을 보여준다. 특히 

새로운 디자인 개발은 아니지만 아이템간의 스타

일링을 통해 자신만의 것을 창조하며 스타일링에 

독창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네오-우라하라 패

션의 기본 철학이다. 둘째, 우라하라 지역의 패션

산업은 신진패션전문가들의 소규모 브랜드와 아티

스트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편집샵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간 패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개성 

있고 희소성, 독창성 있는 스타일을 위한 셀프 프

로덕션의 일환으로, 패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유

행에 민감한 아마추어들 간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스트리트 패션이 생산되고 있다. 

셋째, 소규모 네오-우라하라 패션 산업은 생산에 

많은 시간이 기획과 상품화에 투자되며, 이 품목

들은 소량으로 판매된다. 네오-우라하라 패션은 주

류 동향의 고려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스타일이 자

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받아들여지는지에 집중

한다.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윤 창출보

다는 혁신적 독창성과 개성의 표출이며 이는 다양

한 아이디어와 제작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오-우라

하라 패션은 더 이상 하위문화의 저항성을 내포한 

반(anti) 패션이 아닌 독창성과 자기정체성을 표현

하는 일본의 대표적 남성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 남성 패션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스타일인 네오-우라하라 패션의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가치를 재조명 하였

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일본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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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패션의 현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일본 문화 및 패션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우리나라 패션 트렌드 및 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

게 재조명되고 있는 패션에 대한 학술적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문

헌연구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며 연구 결과 검증

의 기준 및 자료로 활용한 실증자료의 사용에 있

어 제한점을 보이고 있다. 이의 보완을 위해 사례 

연구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일본 네오-우라하라 

패션과 관련한 문화 현상학적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는 질적 연구방식의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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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neo-urahara fashion, which 

changes and grows up while affecting the sociocultural phenomenon in the trend of men’s street fashion based on 

Japanese subculture, and to examine its current position.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study neo-urahara 

fashion with a market research and a street fashion trend was examined through a research in Japan in 2017. The 

images and contents were analyzed through a study on Japanese men’s magazines. The results of a study on 

neo-urahara fashion expressed in Japanese street fashion are as follows: Neo-urahara fashion is represented by a new 

and unique style of formal and sophisticated image based on the combination of various styles such as designer brand, 

luxury brand, and hip-hop style. Neo-urahara fashion started from a subculture style, but the resistance of subculture 

disappeared with the spread of mass media and cultural fusion, and it has changed into a way to harmonize various 

fashion. The characteristics of neo-urahara fashion are as follows: First, it was developed from social network and 

commercialized through various creators and brands, showing originality and various styling. Second, the fashion 

industry in Urahara region is growing into a self-production structure for a unique, scarce and original style, and 

trendy amateurs, produce new consumer-oriented street fashion through mutual collaborations. Third, neo-urahara 

fashion focuses on whether or not its own style is accepted within its own community rather than considering the 

mainstream trends. What is eventually important is that various ideas and productions express innovative originality 

and uniqueness rather than a profit creation. Neo-urahara fashion is no longer a subcultural fashion with the resistance 

of subculture, but it can be explained as a representative Japanese male street fashion style that expresses originality 

and self-identity.

Key words : neo-urahara fashion, urahara fashion, street fashion, Japanese men’s fashion, subculture


